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NATURE  OF        

지치기 쉬운  지금, 
진정한   ‘쉼’을  가져보세요. 

‘쉼’은 ‘내어 맡김’입니다.

‘애씀’을 내려놓고, 내어 맡길 때

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쉼을 갖습니다. 

진정함 쉼은 우리의 인생에 자양분이 됩니다.

쉼을 망설이지 마세요. 

지금 잠시 ‘쉼’을 실천하세요.

GYEONGBUK
이가리 닻 전망대

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이가리 산67-3

지치기 쉬운  지금, 
진정한   ‘쉼’을  가져보세요. 

























강렬한 여름이 	 존재하기에 
	     다음 계절이    다가옴을

우리는, 		 설레는   마음으로 
		  기다리는 것이 	 아닐까요?

지치고 힘들지라도 

이 또한 지나감을 우리는 압니다.

지금을 견뎌내며

우리는 이렇게, 

또 한 걸음 영글어 갑니다. 

경주 풍력발전소(바람의 언덕)
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불국로 1056-185

Beautiful Gyeongbuk 


























